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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는 홀로 사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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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10년 후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는 홀로 사는 노인!

‘가구(家口)’란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경
제적 단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집이란 ‘가족’이 함께 사
는 가정의 개념이었으나 2019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유
형 중 부부+자녀가구를 제치고 가장 많은 비중의 가구유
형이 되면서 가구는 가족을 의미하는 단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 2022~2052’를 발표했는
데, 원래 5년 주기로 작성되었지만 최근의 인구 가구 변
동 추세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작성주기
를 2~3년으로 바꾸었다. 또한 매년 노인의 날(10/2)에 맞
추어 고령자에 관련한 통계를 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발표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가구 유형의 변화와 고령화
에 따른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넘버즈는 변화하는 가구의 형태와 늘어나고 있는 고
령자 가구 속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에 주목했다. 노인목회
가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일반 사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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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총가구는 2024년 2,218만 가구에서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52년에
는 2,328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가구는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로 인해 2041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24년 2.3명에서 10년 후인 2034년에 2.1명으로 감소하고 2052년 1.8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총가구 추이 (가구)

[총가구 및 주요 가구유형] 
10년 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2.1명!01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36%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 ‘부부+미혼자녀가구’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지만 2019년
부터 1인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인 2034년은 10집 중 4집(40%)이 1인가구가 될 전망이며 2052년에는 ‘1인가
구’ 41%, ‘부부가구’ 23%, ‘부부+미혼자녀가구’ 17% 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 부부+미혼자녀가구의 경우 2024년 26%에서 2052년에는 17%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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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10년 후 한국, 10집 중 4집이 혼자 사는 집(1인가구)!

[그림] 평균 가구원수 추이

2000 ... 2024 2034 204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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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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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0년 후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노인!
• 주요 가구유형별로 규모와 연령별 비중을 알아본다. 2024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는 794만 가구에서 2034년 948
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인데, 증가율이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24년 현재 30대 이하가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52년
은 70대 이상이 42%까지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4년 현재 ‘60대 이상’
이 37%이지만, 10년 후에는 ‘60대 이상’이 47%로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인가구 규모 예상 (가구) [그림]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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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출처 : 통계청 국가포털통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수별 추계가구’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47%

• 전체 가구 중 자녀없이 부부만 사는 부부가구 규모는 2024년 390만 가구에서 2052년 53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
이며, 앞으로 10년 간 증가율은 24%로 추정된다.  

• 가구주 기준 부부가구의 연령별 비중은 2024년에는 ‘60대’와 ‘70대’ 가구주가 각각 34%로 가장 가장 많았으나, 
2052년에는 ‘70대 이상’ 가구주가 62%로 가장 많아질 전망이다. 2034년의 ‘60대 이상’ 부부가구의 비중은 총 
78%로 부부가구 중 10집 중 8집 정도(가구주 기준)가 해당할 전망이다. 

부부가구, 10년 후 10집 중 8집이 60대 이상!

[그림] 부부가구 규모 예상 (가구) [그림] 부부가구의 연령별 비중 예상 (가구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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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출처 : 통계청 국가포털통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수별 추계가구’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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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 2022~2052’를 발표한 이후 이어서 ‘2024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를 중심으로 고
령자 가구 현황을 살펴본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추세인
데, 2024년의 고령자 가구는 총 587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27%에 해당한다.  

• 10년 후 고령자 가구는 885만 가구로 현재보다 무려 54%, 즉 절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년 후인 2034년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37%, 2052년에는 전체가구의 절반(51%)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고령자 가구 규모 예상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가구)

[고령자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10년 후 절반이상 증가!02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 통계’, 2024.09.26. 

[그림]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중 예상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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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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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자 가구 증가 속도, 일본보다 훨씬 빨라!
• 우리나라의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떨까? 장래가구를 추계한 주요국과 비교
했을 때 2022년 기준 한국의 고령자 가구 비중은 24%로 ‘일본’(38%)과 ‘영국’(30%)보다 낮았지만 약 20년 후인 
2042년에는 ‘일본’(45%)과 비슷한 44%로 예상되며 증가속도는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국가별 고령자 가구 구성비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

※출처 : 한국: 통계청 2024 장래가구추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24 장래가구추계 (2022년과 2045년 자료임) 
             영국: 통계청 2020 장래가구추계 
             호주: 통계청 2024 장래가구추계 

호주 한국 영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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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이번 ‘고령자통계’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가 맞물려 ‘1인 고령자 가구’의 사회적 문제를 주목한 것이다. 실제 고령자 가구 중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년 후인 2034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고령자 가구의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

10년 후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는 홀로 사는 노인!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 통계’,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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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부부 기타

[혼자 사는 고령자 실태] 
‘남성’과 ‘80세 이상’의 혼자 사는 고령자, 꾸준히 증가!03

•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성 연령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여성’이 69%로 ‘남성’ 31%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의 비중은 2015년 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70대’는 줄고, ‘60대 후반’과 ‘80세 이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혼자 사는 고령자 성 연령별 비중 (65세 이상,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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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자녀나 주변 도움없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고령자들의 힘겨운 삶을 엿볼 수 있다.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3명 중 1명꼴인 33%로 나타났
는데, 이는 전체 고령자(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그림]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2023년,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

혼자사는 고령자, 절반이 생활비 스스로 번다!

스스로 마련* 정부 및 사회단체 자녀 또는 친척

18

33

49

1615

69

고령자 가구 혼자 사는 고령자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통계, 2024.09.26. 
*고령자 가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해당 

혼자 사는 고령자 5명 중 1명, 교류하는 사람 전혀 없어!
•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 상대 있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모두 해당되지 않
는 것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정의했을 때, 그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 또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의사소통 등의 교류가 없는 경우도 20%로 나타났다.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
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는 9%로 나타나 도움과 교류의 사각지대에 놓인 나홀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
해 보인다.

[그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2023년, 65세 이상,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통계, 2024.09.26.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우울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대면,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가족, 친척, 그 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하는 경우 

[그림]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 
          모두 없는 비율 (2023년, 65세 이상)

있음
81%

없음
19%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80%

없음
20%

교류하는 사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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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고령자의 희망 노후 생활, ‘취미 > 여행 > 종교활동’ 순!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41%), ‘소득 창출’(21%), ‘종교활동’(12%) 순으로 나타났
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45%), ‘여행 관광’(20%), 종교활동(12%) 순으로 나타났다.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종교활동’을 선택한 비율은 여성이 14%로 남성 8%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2023년, 65세 이상, 상위 5위,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통계, 2024.09.26. 

취미 활동 여행·관광 종교활동 소득 창출 학습·자기개발

4
1112

20

45

5

21

12
4

41

노후 생활 방법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남성 
여성

성별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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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넘버즈 인사이트

1. 10년 후 한국, 10집 중 4집이 혼자 사는 집! 
 -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2024년 현재 36%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

며 10년 후인 2034년에는 10집 중 4집(40%)이 1인가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1인가구도 고령화 못 피해! 10년 후 1인가구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노인! 
 -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24년 현재 ‘60대 이상’이 37%이지만, 10년 후에는 ‘60대 이상’이 47%로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홀로 사는 고령자, 사회적 관계망에 취약해!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19%, 주변과 교류가 없는 경우도 20%로, 5명 중 

1명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호 요약

▶ [영상] 1인 가구 1천만 시대의 '명암' (뉴스토리, SBS) 
▶ [칼럼] 1인 가구 1000만 가구 시대 교회 (가스펠투데이)

TV 예능 프로그램 중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려 10년 동안 장수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젊고 미혼인 연예인들의 자유로운 독신 생활을 다루지만, 현실에서는 1인 가구 중 30대 
이하보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건강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아, 교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까.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혼자, 미혼자, 이
혼 사별자 등 교회 구성원의 삶과 가구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조직되
어 있어,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소그룹 활동은 매우 중요
하다. 교회의 소그룹은 이러한 교인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위로를 제공하여, 가족이 담당해 온 중요한 역
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령층이 많은 교회라면 혼자 사는 고령 교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어려움 해결의 창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고령층일수록 목회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고령층에 대한 목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스킨십이 요구된다. 

가족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목회 적용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68:6)

관련 성경 구절

https://www.youtube.com/live/QucLKcAnCwk?si=u6ZD8gdRJLYukal4
https://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7


1. 고독사 실태와 인식 

2. 한국인의 핵무장 인식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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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다. 최근 고독사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3,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4명이었고, 남성
(84%)이 여성(16%) 대비 5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60세대가 전체의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41%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만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0.18.

[고독사 실태와 인식] 
고독사 사망자, 남성·5060 비중 높아!

[그림] 연령계층에 대한 고독사 심각성 인식* (%) 

[그림] 고독사 사망자 현황 (2023년 기준)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쓸쓸한 죽음, 고독사’, 2024.10.30.(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8.12.~08.14.)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심각함, (전혀+별로) 심각하지 않음 비율임

• 고령층, 중장년층, 청년층 3개 계층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에서 각각의 계층의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
각하는지를 물었다.(한국리서치, 2024.10.) 그 결과, ‘고령층’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93%로 매우 높
았으나, ‘중장년층’과 ‘청년층’도 각각 77%, 65%로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독사가 이제 특정 연령
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우리 사회 고독사 문제 심각성, 고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아!

고독사 사망자 수 : 2023년 3,661명 

성별 : 남성(84%) > 여성(16%)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 : 41% 

고독사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 경기

고령층

중장년층

청년층 35

23

7

65

77

93

심각함 심각하지 않음

연령별 (%) 일반적 특성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9

3230

14
6

5060세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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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 안
전망 부족’이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2인 가구의 증가’, ‘가족 관계의 단절 심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쓸쓸한 죽음, 고독사’, 2024.10.30.(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8.12.~08.14.)

[그림] 고독사 발생 원인 (1+2순위, 중복응답, %)

고독사의 주요 원인, 사회 안전망 부족!

•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나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걱정된다’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40% 안팎
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고독사가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의 전 세대가 체감하고 있는 이슈로 볼수 있다.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쓸쓸한 죽음, 고독사’, 2024.10.30.(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8.12.~08.14.) 
*4점 척도

[그림]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35%), 나는 ‘요즘’ 고독사 할까봐 걱정된다!

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부족

비혼, 자녀없는 
가구 증가 등에 
따른 1~2인 
가구의 증가

가족 관계의 
단절 심화

정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부족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 
개인주의 
문화 확산

타인과의 
교류가 부족한 
개인의 
성향

17

3233363740

나는 요즘 고독사 할까봐 걱정된다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413839
33

40

18
그렇지 
않다
65%

그렇다
35%

전체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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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의 방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13년부터 매년 한국인의 대미, 대일, 대중, 대북 인식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최근 발표한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북핵 관련 인식을 살펴본다.  

• 북핵 관련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물은 결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 대부
분(83%)이 동의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에 21%만이 동의하고 72%는 동의하지 않아 북핵 해결
이 쉽지 않은 현실임을 나타냈다.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2024.08.26.~08.28.) 
*4점 척도

[한국인의 핵무장 인식]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북한은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그림] 북핵 및 대응 관련 주장 동의 정도* (일반 국민, %)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7

7

72

10

21

83

동의 비동의 어느 쪽도 아님

[그림]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 핵보유 찬반 여론 추이* (일반 국민, %)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2024.08.26.~08.28.) 
*4점 척도

• 우리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1%)이 동의했다. 이는 이른바 ‘평창의 봄’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 북한이 총 69회에 이르는 기록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022년 70%까지 올랐던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율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적시한(워싱턴 선언) 2023년에 59%로 낮아졌다가 다
시 반등한 것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도 핵무장 해야 한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찬성 반대

59
67

43

60 57 60
70

59

71

36
27

50

35 39
39

27
34

20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윤석열 정부 
한미 정상회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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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한의 핵 선제 공격 가능성 인식*: 일반 국민 vs 전문가 (%)

•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이외에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 언론인,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102명을 대
상으로도 진행했는데,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북핵 관련 인식 차이는 어떤지 살펴본다. 

• 일반 국민들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55%가 동의), 전문가 다수는 71%가 그
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 두 그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컸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 ‘북한은 필요하다면 남한에게 핵무기 발사할 것’!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전문가: EAI펠로우 학자/언론인 
             /외교관 102명, 웹조사, 2024.08.26.~09.04.) 
*4점 척도

[그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충분성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vs 전문가 (%)

•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
은 부정적인 인식(47%)이 긍정적인 인식(41%)을 앞선 반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인식(62% 긍정, 36% 부정)이 
크게 높았다.

북핵,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 충분하다: 일반 국민 41% vs 전문가 62%!

북한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일반 국민

전문가 3

10

71

36

27

55

동의 비동의 어느 쪽도 아님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전문가: EAI펠로우 학자/언론인 
             /외교관 102명, 웹조사, 2024.08.26.~09.04.) 
*4점 척도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충분하다

일반 국민

전문가 2

11

36

47

62

41

동의 비동의 어느 쪽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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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01호 (2024년 11월 1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주여 분야별 정책 평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34호 (2024년 11월 1주)  
- 정책 추진을 잘 할 것 같은 정당,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대한 의견

사회 일반
작년 혼인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출생아 비중 5.3%  
연합뉴스_2024.11.7.

피붙이 없이 고독사한 노인 재산, 10년간 121억 국고 귀속  
조선일보_2024.11.11.

"2050년 혼자 사는 치매의심 노인 119만…8만명은 경제활동"  
연합뉴스_2024.11.5.

살해후 자살 피해아동 70%가 9세 이하  
국민일보_2024.11.6.

청년 • 청소년
[2024 교육인식조사] 대학 진학 필요성과 사교육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11.6.

초등생도 베팅, 판돈 2억 건 고교생... 온라인 도박 절반이 청소년  
조선일보_2024.11.11.

청년 열에 아홉은 "임금 복지 좋으면 기업규모 상관 없다"  
연합뉴스_2024.11.5.

내가 쓸 ‘자리’가 없어요…이력서 내려놓는 청년들  
중앙일보_2024.11.7.

서울 30대 10명 중 6명 ‘미혼’ 상태  
매일경제_2024.11.1.

“졸업해도 백수, 빚만 늘고”…20대 ‘이것’ 3년새 25% 껑충 어쩌나  
매일경제_2024.11.10.

경제 • 기업
2025년 핵심인재의 3대 키워드… 'AI 리터러시' 'DEI' '업스킬링'  
조선일보_2024.11.8.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040400002?section=search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16
https://www.mk.co.kr/economy/view/2024/84862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0795036&code=11131100&sid1=soc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7084100002?input=1195m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11/11/R7QCCOBYVFAO7FPOZ5PWZ42AAA/
https://hrcopinion.co.kr/archives/31298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10/YF6MEANJLVEQBJGYDKJELDJRRY/
http://nbsurvey.kr/archives/6655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072700530?section=search
https://www.mk.co.kr/news/economy/111641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166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11/08/LE5GMZGF2FBSZB3ZUQPFAYXH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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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일방적 정년연장 고령층 정규직만 웃는다  
매일경제_2024.11.5.

MZ 직장인 76% “월급 300만원 이상 희망”  
조선일보_2024.11.5.

기업 10곳 중 7곳 "연공 호봉급제로 정년 연장 시 비용부담"  
연합뉴스_2024.11.5.

국제 • 환경
[트럼프 재집권] "미국 중국 양국 국민 90%, 미중관계 우려"  
연합뉴스_2024.11.8.

민주당 텃밭 MZ 세대들 변심…'먹고사니즘'에 트럼프 찍었다  
중앙일보_2024.11.9.

건강
낮에 졸음 쏟아지는 중장년, 치매 조심하세요… 당장 ‘이것’ 시작해야  
헬스조선_2024.11.10.

자기 병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2030 당뇨 10명 중 3명만 치료받아  
중앙일보_2024.11.7.

기독교 • 종교

[넘어진 가정, 세우는 교회], (국민일보)

<상> 이혼, 믿음을 흔들다 _2024.10.30.

<중> 목회냐 포기냐, 그들의 고민 _2024.10.31.

<하> 스페셜 패밀리 사역 열전 _2024.11.05.

기획기사 : [다문화가 미래다], 연합뉴스

① 다민족 다문화 사회는 대세…총인구 5.2% _2024.11.10.

② 체감되는 일상의 변화…공존하는 '빛과 그림자’ _2024.11.10.

③ 전문가들 "新복지 사각지대 해소…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 _2024.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4146500003?section=search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0188649&code=23111111&sid1=chr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8069600009?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9026100371?site=mapping_related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8147700371?site=mapping_related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0276657&code=23111111&sid1=ch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743
https://www.mk.co.kr/news/economy/1116028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0709030&code=23111111&sid1=chr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08/2024110802116.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0000700371?site=mapping_relate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371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11/05/J56GI4MEOFAQ7I6YYYDCS76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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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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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11월 12일까지 후원 이벤트를 통해(정기후원 48건, 일시후원 39건)  
저희 연구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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